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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를 보는 여러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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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진보성향의 언론 매체인 CNBC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미국민을 상대로 미국 경제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민 다수가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낙관의식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 돌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의 4-4분기 동안에 미국의 경제는 거의 4%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연말에 100개 이상의 대기업이 백만 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최소한 1,000 달러의 보너스를 주었는데 파트타임 직원들도 그런 혜택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감세정책의 덕이 이랬는데 좌파 인사들은 그런 감세 정책이 아마겟돈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 국민들과는 반대되는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중산층 인구는 90% 이상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2018년에 실업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고 경제는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미 빛 경제의 원동력은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고 두째로는 연말에 입법화된 감세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릿 저널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정 안정에 있어서는 양호한 등급을 받을 만 하지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미미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릿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경제성장, 고용증대, 증권시장의 호전이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했습니다. 

경제 예측 전문가들을 상대로 월스트릿 저널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성적 평가에서 국내 총생산량의 증가와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꽤나 높은 또는 매우 강한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습니다. 재정 안정을 이룩할 능력에 있어서는 그에게 대개 중립적인 견해를 표했습니다.  


기업계를 대표해서 전국 제조협회의 선임 경제학자, 채드 머스트리 (Chad Moutray)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규제완화가 경제 성장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1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정 안정에는 긍정적, 고용증대에는 중립적, 국내생산력 증가와 장기적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평점을 주었습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와 세금정책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미맥 국경 장벽 건립과 불법체류자의 어린 자녀 추방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정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1월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든지 공화당이 장악하든지 경제는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되고 이민법은 인류애에 입각해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끝
